
Lab에서 온 편지

효율적인시간관리∙팀워크배워

낯설게만 느껴졌던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도 벌써 8년이 되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편

안함에 길들여져 있었기에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설렘 그 자체 지만동시에두렵기도했다. 주어진 시

간 동안 더욱 새롭고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그 시간들은더욱짧기만 했고, 나름

로무척바쁘게보낸듯하다. 

늘새해가되면연구실박사님께서는“이제얼마안

있으면 여름이라고 더위와 씨름하다가도 무궁화가 피

고, 또 약 100여 일 지나면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가 곧 올 거야”라는 말을 하곤 한다. 시간

의 빠름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말로 요즘 들어 부쩍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빠른 시간만큼이나 시간이 지

날수록알고있는것보다배워야할것이너무나많음

을절실히실감하게된다.

지금 있는 KIST의 독성연구실은 학교에서 석사과

정을 마치고처음으로생활하게된 곳이다. 이 실험실

에서의 처음 인상은 박사님과 연구원들이 하루 동안

의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알차게 사용한다는 것이

었다. 이런 생활에 익숙지 않아 처음엔 무척 힘이 들

었지만 이곳에서라면 빠른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요즘은 다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다고들 하지만

우리 연구실은 끈끈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활하고

있다. 얼마전 새해에도학생들이박사님 으로가서

새배도 하고떡국을먹으며 한 해를시작하기도했다.

이런 연구원들의 팀워크야말로 서로서로의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시절 각자 미래의 꿈에 해서 발표하는

시간에 단연 최고로 인기 있었던 것은‘ 통령’이나

‘과학자’ 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통령이나 과학자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요즘 학

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꿈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 나의 꿈도 사람들에

게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환경보

건 분야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꿈

에가까워지고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 온

많은 과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어져온 역사

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결실이다. 이러한 결실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올바른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과

거 선배들 못지않게 후배들이 연구∙정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초등학

생들뿐 아니라 나아가 중∙고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의 첫번째가 과학자가 되는 날이 오길 기 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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